
▲ 동방신기 믹키유천, 영웅재중, 시아준수

[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] 시아준수, 영웅재중,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 측이 SM엔터테

인먼트(이하 SM)에 "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달라"고 요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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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방3인 측, "SM, 법원 결정 존중해주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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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멤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연 SM에 대해 "법

원의 증거보전결정 및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행해주시길 요청드린다"고 말했다.

하지만 SM과 유노윤호, 최강창민 두 멤버가 나머지 세 멤버에게 요구한 동방신기 내년 국내 컴

백 활동에 대한 의사 등에 대해서는 "별도로 드릴 말이 없다"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.

SM은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이벤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멤버에게 "금번 가처분 결

정으로 세 명의 멤버들이 개별적인 활동은 할 수 있으나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은 SM을 통해서

해야 한다"며 "내년 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니 오는 12일까지 이에 대한

답변을 요청한다"고 말했다.

SM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멤버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위와 지금까지 침묵했던

두 멤버의 입장을 밝혀 충격을 던졌다.

SM과 두 멤버의 부모는 "금번 가처분 소송은 '부당한 전속계약'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'화

장품 사업'으로 시작된 금전적 유혹으로 일어난 소송"이라고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가처분 소

송을 둘러싼 그간 밝히지 못했던 일들을 낱낱이 공개했다.

하지만 세 멤버 측은 "이번 소송은 '화장품 사업'이 아니라 '불공정계약'이 본질"이라는 입장을

밝힌 바 있다.

한편,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(박병대 수석부장판사)는 지난달 27일 세 멤버가 소속사인 SM

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.

▶ 관련기사 ◀

☞SM, "동방 3인 소송, '노예계약'으로 포장된 사기극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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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 HOT스타 연예화보 - 모바일 SPN1008 ＜저작권자ⓒ함께 즐기는

엔터테인먼트 포털 이데일리 SPN＞

이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☞윤호·창민 부모가 밝힌 '동방3인 화장품 사업'의 전말

☞동방2인 공식입장 "SM에서만 동방신기로 활동할 것"

☞윤호·창민 첫 공식입장 "화장품 사업으로 모든 게 변해"

☞SM, "동방신기 가처분 결정, 연예산업 전반 혼란 야기"(전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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